비씨카드 클래식 3R – 신지애 인터뷰
질) 올해 안선주, 지은희 프로보다 먼저 3승 고지를 밟았는데 소감은?
답) 올해 목표가 상반기 3승, 하반기 3승, 6승이 목표였는데 먼저 하나의 목표는 이룬 것 같아 기분이 좋다. 하지만 안선주, 지은희 프로는 그리 쉽게 대상이나 상금왕 자리를 내어 줄 것 같지 않다.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질) 비씨카드 대회 초대 챔피언에 올랐는데?

답) 지난해 중국에서 열렸던 오리엔트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 우승 이후 올해 엠씨스퀘어컵 여자오픈, 힐스테이트 서경 여자오픈 그리고 오늘 비씨카드클래식까지 4개 대회 모두 초대 챔피언이다. 이것도 나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질) 최단기간 생애통산 6억원 돌파를 했는데 기분이 어떤가?

답) 사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난 서경 여자오픈에서 생애통산 5억원 돌파를 최단 기간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의 기록에 내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기뻤던 것처럼 다른 하나의 기록을 세워 기분이 좋다. 이제부터는 최단 기간 통산 7억원 돌파를 위해 열심히 해야겠죠?
질) 이번 대회 역시 역전 우승을 일궈냈는데 다른 선수들이 신지애 프로가 뒤에 있으면 긴장 해야 한다는 말이 도는데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아마 앞으로도 조심해야 할거예요(웃음)

질) 항상 1라운드는 부진하다가 2라운드부터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답) 나도 1라운드부터 잘 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정말 피 말리는 시합은 하고 싶지 않다.

질) 앞으로의 계획은?

답) US여자오픈 참가하기 전에 다음주에 포항에서 열리는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도 오늘처럼 많은 갤러리 여러분이 찾아주셔서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
질) US여자오픈에 참가하는데 각오는?

답) 다른 프로들이 US여자오픈에 참가한다고 하니깐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말래요.(웃음) 사실 나에게는 큰 경험이 되는 대회이고 잃을 것이 없는 대회이다. US여자오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돌아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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